
1. 서론

Formula One World Championship(F1)은

Fédération Internationale de l'Automobile(FIA, 국

제자동차연맹)의 승인을 받아 열리는 1인용 자동차

경주이다[1]. 그리고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전 세계

적으로 가장 많은 시청자 수를 기록하는 세계 3대

스포츠 이벤트 중 하나로 꼽히며[2], F1에서 개최되

는 경기를 그랑프리라고 지칭하고 1950년 영국 실버

스톤에서 첫 그랑프리가 개최되었다[3].

2000년대 초반까지 F1 그랑프리는 영국 실버스톤,

모나코, 이탈리아 몬자 등과 같은 상징성 있는 트랙

과 유럽과 북미 지역에 국한된 그랑프리가 개최되었

지만, 2009년부터는 중동과 아시아 지역에서도 그랑

프리가 개최되기 시작하였으며[4], 2025 FIA

Formula One World Championship은 21개국, 24개

의 도시에서 그랑프리가 개최되고 있다[5].

그랑프리는 Practice Sessions, Qualifying, Race로

구분되어 진행되며, 참가 팀들은 Practice Session에

서 서킷의 특성에 맞는 최적의 차량 세팅을 완료한

후 Qualifying에 참여하게 된다. Qualifying은 Race

에서 Staring Grid를 결정하기 위한 Session이며[6]

Q1, Q2, Q3로 총 3번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Q1은

그랑프리에 참가하는 드라이버가 모두 참가하여 15

명의 Q2 진출자를 결정하고, Q2는 10명의 Q3 진출

자를 결정하며, Q3는 Pole Position을 결정한다[5].

Race는 한 트랙을 최소 약 305km 이상을 경주하며,

최종 순위를 통해 상위 10명의 드라이버가 포인트

(25-18-15-12-10-8-6-4-2-1)를 획득하게 된다. 획

득한 포인트는 시즌 종료 시 합산을 통해 F1 World

Champion과 Constructors’ Champions를 결정하게

된다[7].

1950년 F1이 시작된 이래로 가장 많은 74번의 그

랑프리가 개최된 몬자 서킷은 이탈리아가 그랑프리

가 개최되는 곳으로 1922년에 첫 경기가 개최되었

다. 다른 서킷과 달리, 긴 직선 구간과 11개의 적은

코너가 존재하는 간단한 레이 아웃으로 구성되어 있

어[8], 그랑프리 서킷 중 가장 빠른 평균 속도와 최

고속도가 기록된다[9].

F1은 기술이 집약된 스포츠로 드라이버의 운전

능력만큼이나 차량의 성능이 중요하기에 참가 팀들

은 경쟁에서의 우위 확보를 위해 차량의 공기역학적

성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10]. 이탈리아

그랑프리처럼 긴 직선 구단을 가진 서킷은 차량의

속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Low down force setup을

하는 경향을 보인다[8].

Formula 1 이탈리아 그랑프리 랩타임 예측

이다인1
1경희대학교 체육대학원 스포츠 DNA+학과 석사과정

leedi1008@khu.ac.kr

Formula 1 Gran Premio D’Italia Laptime
Prediction

Da-In Lee1
1Graduation School of Physical Education, Dept. of Sports DNA+,

KyungHee University

요 약
Formula One World Championship(F1)은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스포츠 이벤트로 꼽히며,
이탈리아 몬자 그랑프리는 긴 직선 구간과 높은 평균 속도로 엔진 성능이 랩타임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 본 연구는 레이스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Qualifying 세션, 특히 Q1의 랩타임을 예측하기 위
해 2000년부터 2025년까지의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강우로 인해 기록 편차가 컸던 일부 연도는 제
외하였다. Python 기반 NeuralProphet을 적용한 결과, 동일한 메르세데스 엔진을 사용하더라도 팀별
랩타임 차이가 확인되어 공기역학적 성능의 중요성이 드러났으며, NeuralProphet이 F1 랩타임 분석
에 효과적인 도구임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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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lifying의 결과로 Starting Grid가 정해지기에

Race에서 드라이버의 추월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Race 결과가 Qualifying의 결과로 끝날 가능성이 있

기에[7], 본 연구는 Qualifying의 결과가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이탈리아 그랑프리에서의 Qualifying 랩타

임 예측을 진행하고자 한다. 이탈리아 그랑프리는

긴 직선 구간으로 인해 엔진의 성능이 랩타임에 영

향을 주는 것으로 평가되기에, 본 연구는 Mercedes

의 엔진을 사용하는 Aston Martin, McLaren,

Mercedes, Williams 4팀을 대상으로 하여 이탈리아

그랑프리 랩타입 예측을 진행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Python의 Neural Prophet 라이브러리를 활용한

시계열 예측을 진행하였다. 시계열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미래를 전망하는 분

석 기법으로, 경제, 금융, 경영학 등 다양한 학문 분

야에서 널리 적용되고 있다[10], [11]. 본 연구는 비

선형적인 흐름을 가진 재무제표를 보다 명확히 예측

하기 위해 선형적 관계와 패턴을 식별하는 데 초점

을 둔 전통적인 시계열 방법인 ARIMA보다[12], 비

선형적 패턴을 포착할 수 있도록 딥러닝과 통계적

기법을 결합한 NeuralProphet을 사용하였다[13].

NeuralProphet은 2017년 Facebook에서 개발한

Prophet 모델을 개선한 것으로, Prophet보다 예측

정확도가 55%에서 최대 92%까지 향상된 것으로 보

고되었다. Prophet은 데이터의 비선형적인 요소 및

연속 함수의 특징들과 시계열 데이터의 패턴 변동성

이 큰 부분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존재하기에 기존

Prophet 모델에 신경망을 추가하여 시계열 분석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NeuralProphet이다.

NeuralProhphet은 사용 예측 결과해석에 초점을 맞

춘 알고리즘으로 추세, 주기성, 공휴일 효과 등을 분

리해서 제공해 준다[14]. 기존 기법의 한계를 보완하

면서 복잡한 데이터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장점

으로 인해 주식 시장 예측[15], 생활체육 참여 특성

예측[16], 관중 수 예측[17]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

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F1 홈페이지(https://www.formula1.co

m/)에서 제공되는 2000년부터 2025년까지의 이탈리

아 그랑프리 Q1의 랩타임을 사용하였다. Q1, Q2, Q

3의 기록에 따라 상위 Qualifying에 진출하는 드라

이버가 달라지기에 Q1의 기록을 데이터로 사용하였

으나, 2008년도와 2017년도에 개최된 이탈리아 그랑

프리는 강우로 인해 서킷의 평균 랩타임과 10초 이

상의 차이가 나기에 해당 데이터는 사용하지 않았

다. python의 NeuralProphet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여

시계열 분석을 진행하였다.

3. 연구 결과

Aston Martin의 예측 결과는 (그림 1), <표 1>과

같으며, 2026년 1:20.100에서 2030년에는 1:19.071로

점차 단축되는 추세를 보였다. 이는 5년간 약 1.03초

의 랩타임 개선을 의미하며, 꾸준한 성능 향상과 차

량 세팅의 최적화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특히

2028년 이후부터 랩타임 감소폭이 줄어드는 것은 기

술적 개선의 한계 또는 규정 변화의 영향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림 1) Aston Martin 랩타임 예측.

McLaren의 예측 결과는 (그림 2), <표 1>과 같으

며 본 연구 대상의 팀 중 가장 빠른 랩타임을 기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6년 1:19.759에서 2030년에

는 1:18.470까지 지속적인 단축을 보였으며, 1.289초

의 개선 폭을 기록하였다. 이는 동일한 Mercedes 엔

진을 사용하는 팀 중에서도 가장 우수한 결과로, 차

체 밸런스 및 공기역학적 세팅의 최적화가 예측된

주요 요인으로 판단된다.

(그림 2) McLaren 랩타임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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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rcedes의 예측 결과는 (그림 3), <표 1>과 같

으며, 비교적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2026년 1:20.113에서 2030년 1:19.259로 소폭

단축되었으며, 평균 랩타임은 약 1:19.960으로 안정

적인 랩타임을 유지하는 패턴을 보였다. 이는 엔진

성능의 일관성과 함께, 차량 설계의 보수적 접근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림 3) Mercedes 랩타임 예측 결과.

Williams의 예측 결과는 (그림 4), <표 1>과 같으

며, 2026년 1:20.278에서 2030년 1:19.081까지 개선되

는 추세를 나타냈다. 상위권 팀인 McLarenr과 비교

하였을 때 0.5~0.6초 정도의 격차가 발생하였기에,

이는 기술력 격차 및 팀 자원 규모의 차이에 따른

한계로 볼 수 있으며, 향후 차량 개발 및 전략적 협

업을 통한 성능 개선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그림 4) Williams 랩타임 예측 결과.

<표 1> 랩타임 예측 결과

구분
Aston

Martin
McLaren Mercedes Williams

2026 1:20.100 1:19.759 1:20.113 1:20.278

2027 1:19.802 1:19.374 1:20.106 1:20.005

2028 1:19.504 1:18.988 1:20.097 1:19.731

2029 1:19.368 1:18.855 1:19.265 1:19.352

2030 1:19.071 1:18.470 1:19.259 1:19.081

4. 결론

본 연구는 Mercedes 엔진을 사용하는 Aston

Martin, McLaren, Mercedes, Williams 네 팀을 대

상으로 NeuralProphet 모델을 활용하여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이탈리아 그랑프리 랩타임을 예측하였

다. 예측 결과, 네 팀 모두 점진적인 랩타임 단축 경

향을 보였으며, McLaren이 가장 빠른 평균 랩타임

을 기록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Aston Martin과

Williams는 각각 1분 19초 초반대로 유사한 개선 폭

을 보였으며, Mercedes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랩타

임을 유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동일한 엔진을 사용하더라도 각 팀

의 공기역학적 설계, 섀시 밸런스, 세팅 전략에 따라

랩타임 차이가 발생함을 보여주며[18], 공기역학적

성능의 효율성과 차량 무게 중심 설계, 다운포스 조

절 전략이 차량의 성능 차이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

으로 작용되고[19], 공기역학적 설계 측면에서, 각

팀은 서킷 특성에 따라 전·후면 윙의 각도, 플로어

형상, 디퓨저 구조를 달리 적용하여 차량의 저항

(Drag)을 최소화하고 접지력(Downforce)을 최적화

한다[20].

예를 들어, 직선 구간이 많은 몬자 서킷의 경우

고속 주행을 위한 Low Downforce 세팅을 팀별로

다르게 하기에, 동일 엔진 출력 조건에서도 최고속

도 및 가속 구간에서의 시간 차이를 유발하여, 결과

적으로 랩타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21], 섀시

밸런스(Chassis Balance)는 차량의 무게 배분과 서

스펜션 세팅에 의해 결정되며, 이는 주행 안정성과

타이어 마모에 밀접하게 관련되기에, 차량의 코너링

속도와 제동 지점에서의 제어성에 영향을 주어, 동

일한 엔진 조건에서도 랩타임 차이를 발생시키는 요

인으로 작용한다[22].

또한, 세팅 전략(Setup Strategy)이 주행 성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서스펜션의 강성(Spring

Rate)과 댐퍼 세팅, 타이어 압력 조정은 주행 중 노

면 반응성과 그립 수준을 변화시키기에, 주행 온도,

연료 중량, 타이어 컴파운드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각 팀의 랩타임 차이를 형성하게 된다[21].

따라서,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은 공기역학적 부분

에 각 각 다르게 적용되고 설계, 섀시 밸런스, 세팅

전략은 엔진 출력과 더불어 F1 차량 성능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되기에, 동일한 엔진을 사용하더라도

팀별 기술적 해석과 개발 방향의 차이가 예측된 랩

타임 격차의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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